
[보도자료] 독립전쟁 선포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때 : 2020년 10월 23일(금) 13:00∼18:00
곳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선포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 
학술회의가 10월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강북구 근현대사기념
관이 주최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3·1운동 이후 본격화한 만주 일대의 항일무장투쟁을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올해는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이자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이 되는 해여서 독립
전쟁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열리는 학술행사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신흥무관학교는 독립전쟁사에서 3대승첩으로 평가되는 봉오동·청산리전투와 대전자령
전투 등 초기 독립전쟁의 주력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열단 한국광복군 등 독
립운동 각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독립군 양성 기지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독립전쟁에서 신흥무관학교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개관한다. 
이어 서동일 국가보훈처 학예연구사가 제1주제 「1910년대 유교계의 독립운동과 신흥
무관학교」에서 일제 강점 초기 만주에 정착한 유림들과 신흥무관학교의 관계를 중심
으로 유교계의 독립운동기지 건설 참여를 다룬다. 
제2주제 「신흥무관학교 ‘출신(자)’현황 분석과 독립운동」 발표에서 이용창 민족문제연
구소 연구실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구축한 신흥무관학교 인명 DB를 토대로 신흥무관
학교 출신자들의 활동과 분화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3주제 「일본의 ‘간도(間島)출병’ 배경 검토」를 발표하는 한성민 대전대 교수는 일제
가 1920년 10월 초 ‘훈춘사건’을 빌미로 간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행동을 감행한 
‘간도출병’의 배경을 당시 원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4주제 「청산리 전역과 절반의 작전」 발표를 맡은 신효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은 청산리 전투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훈춘, 동녕현 등 만주 일대에서 벌어진 독립
전쟁과 일본군의 활동을 추적한다.



 
이어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의 주재로 발표자 전원과 박성순 단국대 교수, 황민호 숭
실대 교수, 이명종 강릉원주대 교수, 이승희 동덕여대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
행된다.

---------------------------------------------------------------------- 



독립전쟁 선포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

○ 개회식 [13:00∼13:30]

사회 방학진(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개회사 :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환영사 : 박겸수(강북구청장)

Ⅰ부 [13:30∼17:00]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

사회: 심철기(근현대사기념관)
  
  기조발제 독립전쟁과 신흥무관학교의 역할
            발표 서중석(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제1발표  1910년대 유교계의 독립운동과 신흥무관학교
            발표 서동일(국가보훈처) / 토론 박성순(단국대학교)
  제2발표  신흥무관학교 ‘출신(자)’ 현황과 독립운동
            발표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 황민호(숭실대학교)

휴식(15:20∼15:40)

  제3발표  일본의 ‘간도 출병’배경 검토
            발표 한성민(대전대학교) / 이명종(강릉원주대학교)
  제4발표  청산리 전역과 절반의 작전
            발표 신효승(동북아역사재단) / 이승희(동덕여자대학교)

Ⅱ부 [17:00∼18:00] 종합토론       

좌장 : 윤경로(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
  
  발표자, 토론자 전원

  청중 질의와 답변

폐회


